


용인위성관제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통신 관제 센터로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발사한 우리나라 최초 위성통신 ‘무궁화 1호’ 관리를 위해 1994년 11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소재 대지 4만5726평 규모로 개국했다.

우리나라 위성 시대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병력을 포함한 수많은 기관이 동원되어 통합방위가 이루어지는 국가중요시설이다.

용인소방서는 시설 특성상 테러 및 화재 등에 의한 재난 발생 시 범국가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화재안전의식 함양과 초기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체 운영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개선 방안 논의 ▲

센터시설 소방 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 매뉴얼 컨설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험 요소 실태 점검 ▲자위소방대 구성으로 역할별 초기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안기승 서장은 “위성관제센터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관계인은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맞춰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방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